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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강길 노란꽃편백숲힐링 그림여행

국내최대편백나무숲이우거진장성축령산은하늘을향해뻗어오른수십만그루의나무들로장관을이룬다 이곳은춘원임종국선생이손수심고가꾼조림지로가을이면이

곳에서힐링의산소축제가펼쳐진다

날씨도 좋은데 노란꽃축제장이라도

가봅시다

당신 작품도 거기서 전시중이라면서

요

불현듯 떠오른 지난 가을의 추억이 뇌

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그 무렵 황룡강길

을 따라 피어있는 노란꽃 물결은 가을 분

위기를물씬풍기고있었다

아내의 성화에 이끌려 나온 소박한 소

풍이었다 집에서 차로 20여분 걸려서 도

착한황룡강변은노란색물결로장관이었

다 드넓은 강변은 노란 꽃봉우리로 산사

태를이루고나머지공간에도꽃구경을나

온사람들과타고나온차들로빽빽하다

황룡강은 영산강에 가장 많은 물을 대

는모천(母川)이다 백암산에서발원한이

강은 장성읍을 지나 광주시 광산구까지

50여를 지난다 군데군데 수려한 풍광

이 펼쳐져 있어 도보로 걷기에 더없이 좋

다

발걸음을 옮기며 여러 개의 테마 정원

과 황룡강의 정취를 느낀다 힐링축제가

펼쳐지는 꽃길여행이라 코발트빛 황룡

강변을따라펼쳐져있는꽃은황색코스모

스와백일홍해바라기그리고형형색색의

코스모스다 어림잡아 10억송이의꽃들이

서로 예뿐 자태를 뽐내며 벌과 나비와 사

람을 유혹한다 하늘거리는 손짓에 넋이

나갈지역이다

다시 찬찬한 걸음으로 강변을 걷는다

노란국화꽃으로 장식한 황룡을 상징하는

설치물도 손짓을 한다 사람도 꽃도 조형

물도 모두 하나의 화폭 속에 녹아든 그림

같다 그때 익숙한이름이눈에들어온다

가끔내작업실에들러이야기도나누고같

이 탁배기도 한잔했던 안광수시인의 비

움이라는 시화작품이 반갑게 손짓을 한

다

비움

걷다보면가진것이무겁습니다

짐들을내려놓아야합니다

보따리만무거운것이아닙니다

내안의아픔도걱정도무겁습니다

모두덜어내야합니다

걸음은그래서비움입니다

꽃길 강변을넘어대한민국최고의힐링

의 장 축령산으로 출발한다 가는 길목에

황룡면필암리에자리한필암서원에잠시

들른다 필암서원은 하서 김인후(金麟厚

15101560)선생을모시고그의선비정신

을기리는곳이다 그의학덕과인품이장

성을선비의고장으로우뚝서게한다

축령산산소축제는피톤치드향이물씬

퍼져나오는서삼면오암리축령산자락에

서 열린다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군살 하

나없이 치솟은 숲속엔 풀벌레 소리가 가

득하고 우리는 청솔모와 다람쥐가 뛰노

는모습을본다

축령산(6216m)은 남도 제일 명산이라

해도과언이아니다 장성서삼북일면일

대에식재된국내최대 편백나무숲이일

등공신이다 편백나무는 마음을 편하게

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씻어

준다 탁월한 피톤치드향때문이다 40

50년생 편백나무 등이 1148나 우거져

있는데 춘원 임종국 선생이 625 전쟁으

로황폐화한산에손수심고가꿔맺은결

실이다 촘촘히하늘을향해뻗어오른편

백나무군(群)은 한눈에봐도장관이다 온

산이 산소통 인이곳은지난 2010년산림

청으로부터 치유의숲으로지정됐다

 하늘 길 산소길 숲내음길 건강길

등 등산길도 있고 편백나무 숲을 도는 둘

레길이 있다 하루코스 19 반나절코스

11등모두 6개길이개통돼있다

금곡영화마을은 북일면 문암리 축령산

기슭에있다옛모습이잘보존돼있어시

대 이야기를 담은 영화 찍기에 적격이다

시골 마을이 그렇듯 마을 어귀에는 장승

이 서 있다 장성 출신으로 세계영화거장

임권택 감독이 태백산맥을 찍은 곳으로

영화마을이라는 기념비도 보인다 일전

에 선배 황순칠 작가가 이곳마을 풍경을

소재로대한민국미술대전에 고인돌마을

로출품해 대상을받았다 당시화가들사

이에회자됐던마을이다

다시걸음을돌려이번에는홍길동테마

파크로 방향을 튼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못하고형을형이라부르지못하는

서얼의서러움이 깃든곳이다 황룡면아

곡리에둥지를튼 이곳에는안채 아래채

문간채 등으로 이뤄진 생가가 복원돼 있

다

야영장은주말이면청소년단체나가족

단위 야영객이 찾아오는 명소다 언젠가

는나도미니버스캠핑카를구입해전국야

영장뿐아니라공기좋고물맑은곳을찾

아집시처럼떠도는삶을살고싶다

돌아오는 길 배가 출출하다 그날 그날

두부를직접만들어신선하고구수한순두

부찌개를 끓여내는 집으로 향한다 아내

와 순두찌개 한그릇씩 먹고 나자 낙원이

따로없다 집으로 가는 길콧노래를부른

다바람이상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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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령산기슭에자리한금곡영화마을정경가을황룡강변을따라펼쳐진꽃길은노란색물결로한폭의수채화를떠올리게한다


